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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배달원의 근로 형태와 함께 법적지위가 달라짐

에 따라,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이 커짐

• 똑같이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제

외됨 

 배달원의 주요 업무상 재해위험인 이륜자동차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배상이나 자기구제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의 역할이 중요함

• 이륜자동차 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치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배상자력 및 피해복구자력이 부족한 

20세 이하 가해자 및 사상자의 비율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아 보장의 필요성이 큼  

• 또한, 차량단독 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기신체보장 필요성이 큼

 그러나 2018년 기준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3%,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II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20.2%, 10%에 불과함

•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손해율은 2018년 94.2%로, 2014년(73.8%)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특정물건 

손해율은 지난 5년 동안 201~542%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불안정함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

단으로서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배달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배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배달원의 보장공

백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을 비롯하여 이륜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 인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더불어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책임보험은 물론 자기신체담보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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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원의 근로 형태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

되고 있음

 기존의 배달 방식은 고객이 직접 배달업체(음식점)에 전화로 주문, 배달업체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직접배

달을 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함(<그림 1> 배달 방식1 참조)

 최근에는 고객이 주문중개업체(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를 사용하여 음식을 주문, 배달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 또는 배달대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배달하거나, 주문중개업체가 배달대행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함(<그림 1> 배달 방식2 참조)

 근로 형태와 함께 법적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이 커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을 허용함1)  

 그러나 똑같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은 계약관계상 고용주가 모호하고, 대체로 여러 플랫폼에 중복 가입하는 등 노

무제공의 비전속성으로 인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배달원의 주요운송 수단이 이륜자동차이고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이 주로 교통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달원의 

보장공백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해 고찰해 볼 여지가 있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그림 1> 배달 방식 변화: 음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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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음 

 -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우선 보상을 받게 되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초과하는 액수가 산

재보험으로부터 보상됨

  배달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배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

 이에 본고에서는 배달원의 주요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 사고의 특성을 위험도 측면에서 검토하고, 보험가입 및 손해

율 실태를 살펴본 후,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공백 축소 방안을 논의함 

2. 배달원과 산재보험 

 2018년 상반기 기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배달원(922)은 약 30만 명에 이름(<표 1> 참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배달원(922)은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기타 배달원 등으로 구성됨2)

- 택배원(9222)은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

하여 주는 자로, 늘찬배달원, 문서송달원, 퀵, 오토바이배달원, 오토바이퀵서비스배달원, 카드배송원

(신용카드), 퀵서비스, 퀵서비스배달원, 배달대행업체배달원 등을 포함함 

- 음식배달원(9223)은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의미함

단순노무종사자(9)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2)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
(9210)

배달원(922) 우편물 집배원(9221)
택배원(9222)
음식배달원(9223)
기타배달원(9229)

<표 1>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배달원 분류

  주: 괄호 안은 분류코드임
자료: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분류 

2)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에서 각종 직업을 분류한 통계자료로, 2018년부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시행‧적용되었으
며 대분류(10종), 중분류(52종), 소분류(149종), 세분류(426종), 세세분류(1,206종)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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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

음식점업
(561)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72)

무점포 소매업
(479)

공영우편업
(611) 계

2013년  89,934 64,855  9,393  35,561  19,849 320,505 
2014년  94,032 73,516  9,653  35,923  23,586 372,148 
2015년  100,411 65,097  9,352  36,910  23,915 355,038 
2016년   96,198 64,909  8,676  31,940  21,967 334,360 
2017년  100,288 71,974  8,715  26,032  22,597 355,317 
2018년  106,485 55,358  7,597  25,529  24,141 313,404 

<표 2> 산업별 배달원 분포

(단위: 명)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배달원(922) 분포를 나타냄 
      2) 괄호 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번호임
자료: 산업별 배달원 수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로부터 산출함 

 똑같이 음식을 배달하더라도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택배원(9222)에, 음식점에 직접 고용되

어 배달을 하는 배달원은 음식배달원(9223)에 해당함 

 대법원(파기환송사건번호 2018누43523)은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음식배달업무를 할당받고 배달을 하는 

배달원은 음식점으로부터 고객의 요구의 따라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

는 곳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택배원(9222)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택배원에 해당하는 배달원은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택배원에 해당하는 배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여야 함3)

- 음식배달대행업은 퀵서비스업에 해당함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4)

- 소속(등록)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

하는 사람, 또는 

-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5)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호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2017. 3.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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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똑같이 음식을 배달하더라도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 거래가 확대되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

3.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및 특성 

 2014~2018년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여, 전체 사고 건수에서 이륜자동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5.3%에서 2018년 6.9%로 증가함(<표 3> 참조)

 동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륜자동차는 등록대수 증가와 함께 사고 건수도 증가함

구분
이륜자동차
등록대수

교통사고 건수
계

이륜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2014년 2,136,085 11,758 148,070 15,623 28,250 223,552
2015년 2,161,774 12,654 154,095 15,405 29,128 232,035
2016년 2,180,688 13,076 147,692 14,109 26,576 220,917
2017년 2,196,475 13,730 143,041 13,426 27,341 216,335
2018년 2,208,424 15,032 145,238 13,526 27,562 217,148

구성비(2018년 
기준)

- 6.9 66.9 6.2 12.7 100

<표 3> 연도별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

(단위: 대, %)

   주: 1) 사고 건수 통계는 경찰DB를 사용함 
      2) 계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 사륜오토바이(ATV),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이동수단(PM), 

건설기계, 농기계 등을 포함함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륜자동차 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심도가 높음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7%에 비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2.7%로 높게 나타남(<표 4> 참조) 

 전체 교통사고 수의 6.9%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수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

자 수의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0.8%를 차지함

5) 동 기준은 2017년 3월 음식 배달대행업의 노무제공 형태에 적합하게 전속성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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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륜자동차 전차종

치사율 중상자 비율 치사율 중상자 비율
2014년 3.3 33.6 2.1 27.6
2015년 3.2 30.6 2.0 26.4
2016년 3.3 29.3 1.9 24.9
2017년 3.0 28.9 1.9 24.2
2018년 2.7 27.8 1.7 23.0

<표 4>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중(2014~2018년)

(단위: %)

  주: 1) 사고 건수 통계는 경찰DB를 사용함 
      2) 치사율과 중상자 비율은 각각 해당 차종의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과 중상자 수의 비율임 
      3) 계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 사륜오토바이(ATV),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이동수단(PM), 

건설기계, 농기계 등을 포함함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둘째, 이륜자동차 사고의 전체 사상자 중 18.8%는 배상자력은 물론 피해복구자력이 부족한 2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함 

 2018년 기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의 사상자 수를 가해운전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하가 18.8%를 차지하고, 20대 24.5%, 30대 17.4%, 40대 13.4%, 50대 11.2%, 61세 이상이 14.5%

를 차지함6)  

- 동기간 가해운전자의 차종에 상관없이 교통사고의 사상자 수를 가해운전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세 이하가 2.9%를 차지하고, 20대 12.7%, 30대 18.7%, 40대 19.9%, 50대 19%, 61세 이상이 

18%를 차지함 

 셋째, 피해복구자력이 부족한 20세 이하와 65세 이상 사상자의 비율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음 

 2018년 기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의 사상자 수를 사상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

하가 15.9%를 차지하고, 20대 22.3%, 30대 17.3%, 40대 14.5%, 50대 13.3%, 61세 이상이 16.4%를 

차지함7)   

- 동기간 가해운전자의 차종에 상관없이 교통사고의 사상자 수를 사상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하가 9.7%를 차지하고, 20대 16%, 30대 20.5%, 40대 20.2%, 50대 18.8%, 61세 이상이 14.4%

를 차지함 

 넷째, 차량단독 사고의 비율이 10.9%로 전체 차종(4.6%)에 비해 높고 차대차 사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기신체보장 필요성이 큼

6)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가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 
7)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가해운전자 차종별 성별 연령층별 사망자 및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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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차대사람 사고 건수의 비율이 20.1%에서 16.6%로 감소한 반면, 차대

차 사고 건수의 비율은 69.8%에서 72.5%로 증가함(<표 5> 참조)

구분
이륜자동차 전차종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4년 2,363 20.1  8,205 69.8 1,190 10.1 50,315 22.5 162,181 72.5 11,054 4.9
2015년 2,426 19.2  8,886 70.2 1,342 10.6 50,980 22.0 169,471 73.0 11,579 5.0
2016년 2,264 17.3  9,410 72.0 1,402 10.7 48,489 21.9 162,009 73.3 10,413 4.7
2017년 2,386 17.4  9,951 72.5 1,393 10.1 46,728 21.6 160,065 74.0  9,539 4.4
2018년 2,502 16.6 10,896 72.5 1,632 10.9 45,248 20.8 161,999 74.6  9,898 4.6

<표 5> 가해운전자 차종별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 및 구성비(2014~2018년)

(단위: 건, %)

   주: 1) 사고 건수 통계는 경찰DB를 사용함 
      2) 표에서 비율은 해당 차종의 전체 사고 건수 대비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의 비율임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사고유형별 가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

 종합하면, 이륜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배상이나 자기구제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의 역할이 중요함

4.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및 손해율 현황 

 2018년 기준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3%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표 6> 참조>

 2012년부터는 50㏄ 이하 소형 이륜자동차까지 모두 차량사용등록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함

- 이륜자동차의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미가입 기준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9천 원이며, 10일

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800원이 부과되어 최고 30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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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유효대수 가입률(평균유효대수/등록대수)

책임보험 임의보험 특정물건 책임보험 임의보험
2014년 874,339 803,106 3,523 40.9 37.6
2015년 912,912 770,117 5,524 42.2 35.6
2016년 941,255 780,444 4,849 43.2 35.8
2017년 952,104 762,782 4,338 43.3 34.7
2018년 956,628 737,717 4,305 43.3 33.4

<표 6>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평균유효대수 및 가입률(2014~2018년)

(단위: 대, %)

    주: 1) 책임보험은 대인I, 임의보험은 대물, 대인II, 자손, 자차 등을 포함함 
       2) 평균유효대수는 증권별 기준임 
       3) 이륜차 가입률은 등록대수 대비 담보별 보험가입률임
 자료: 통계청

 특히,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II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20.2%, 10%에 불과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자기구제가 어려움

 반면, 일반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의 96.6%와 95.5%가 대인배상II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에 가입함(<표 7> 참조)

구분 대인배상II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일반자동차 96.6 95.5 69.3
이륜자동차 20.2 10.0  0.7

<표 7> 의무보험 가입자 기준 담보별 가입률(2016년) 

(단위: %)

   주: 2016년 평균유효대수 기준
 자료: 김창호(2017), ｢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이륜자동차의 평균보험료는 책임보험 약 7만 5천 원, 임의보험 15만 5천 원으로 일반자동차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차량용도별·운전자별·가입담보별 보험료 편차가 큼 

 2014~2018년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평균보험료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임의보험 평균보험

료는 약 1.7배 증가함(<표 8> 참조)

 지난 5년 동안 임의보험 평균보험료의 증가는 요율인상 또는 가입자의 담보 확대에 기인함

- 2017년 특정물건의 자손·자차담보 의무인수규정으로 인해 2018년 특정물건의 평균보험료가 늘어

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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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보험료 손해율

책임보험 임의보험 특정물건 책임보험 임의보험 특정물건
2014년 73.6  93.8 291.9 73.8 102.0 280.6 
2015년 71.7 110.6 216.1 79.7 106.2 358.7 
2016년 72.1 133.5 171.4 84.4  90.7 412.3 
2017년 72.8 150.2 109.5 91.6  84.3 542.7 
2018년 74.9 155.1 213.9 94.2  90.7 201.0 

<표 8> 이륜자동차 평균보험료와 손해율(2014~2018년)

(단위: 만 원, %)

   주: 1) 책임보험은 대인I, 임의보험은 대물, 대인II, 자손, 자차 등을 포함함 
      2) 평균보험료는 전체 경과보험료를 평균유효대수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손해율은 2018년 94.2%로, 2014년(73.8%)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특정물건 손해율은 

지난 5년 동안 201~542%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불안정함

 동기간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의 평균보험료는 약 7만 2천 원~7만 5천 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발생

손해액은 급격히 증가함(<표 8> 참조)

- 동기간 임의보험과 특정물건의 경우 요율에 손해율을 반영하여, 손해율이 통제된 것으로 보임 

5. 개선 방향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보험회사 모두 가입과 인수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이륜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이륜자

동차의 사고위험 인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2019년 1월, 고용노동부는 배달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

부개정법률을 공표하였음8) 

-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안전보건규칙」에 과속배달 금지, 앱에 이용자(기사용) 등록 시 승용차 면허 

8)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원에 대한 안전 조치): 「이
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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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전모 소비 여부 등을 확인 후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중개하는 자

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019년 5월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를 운행한 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공동인수를 통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책임보험은 물론 자기신체담보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함

 2017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하

여야 함9) 

-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량한 공동

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공동인수를 제

한함10) 

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11. 13),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
됩니다”

10) ①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
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 보험료를 면탈
한 자, 또는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② 자기차량손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고가차량(출고가 2억 
원 이상 &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 원 이상),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자동차, 레저용 대형이륜자동차 
(260c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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